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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unjoo. “The Blues: Resistance and Fury in Ma Rainey’s Black Bottom.”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3 (2021): 77-98. This paper focuses on resistance and fury in August Wilson’ 

Ma Rainey’s Black Bottom. Ma Rainey gained the nickname ‘Mother of the Blues’ in the decade of the 

1920s. She moved from the Deep South to urban Chicago to record songs with her band. The white 

producer, Sturdyvant, and the white manager Irvin try to take advantage of Ma’s singing talent for 

financial gain without respecting her as a human being and famous blues singer. Ma Rainey strives to get 

white people to treat her the way she wants to be treated. She fights against the inevitable discrimination 

and injustice African Americans had to endure. For her, the blues is symbolic of resistance. A young 

black trumpet player, Levee, is an ambitious musician who dreams of recording his own music in the new 

style of the era. He represses his own pain and fury from a tragic family history stemming from the 

persecution of whites. He could not move from the Imaginary toward the Symbolic. This means he lacks 

having the signifier of Lacan’s Name of the Father. He could never reach the stage of the desiring subject 

and thus remains as merely a little child. He bears his frustration badly about his crushed dreams caused 

by white people. In this poor state, he can not control himself, and releases his fury by murdering his 

black colleague, Toledo. (Sungkyu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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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어거스트 윌슨(August Wilson 1945-2005)은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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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의 극작품 �펜스�(Fences)와 �피아노 레슨�(Piano Lesson)으로 두 번의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는 미국 내 흑인들이 처한 현실과 시대 상황을 10년 단

위로 나누어서 총 10편의 희곡을 자신의 피츠버그 시리즈물로 집필하였다. 그는 

극작을 통해 미국 흑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시적 언어와 음악으로 묘사했다. 그

는 미국 흑인들의 역사는 흑인들에 의해 쓰여 진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왜곡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왜곡된 미국 흑인의 역사는 흑인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Plum 561)되어야 한다고 여기며 “흑인성에 대한 전통

적인 생각을 낯설게 하거나 해체하는”(Shannon, “What” 603) 작업을 시도했다. 

윌슨은 편향되고 차별된 시각에서 벗어나 미국 흑인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

시 쓰기 시작했다.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Ma Rainey’s Black Bottom, 1984)

은 열 개 시리즈극의 첫 작품이다. 이 극은 1920년대 흑인들의 삶을 음악으로 

녹여낸 블루스 장르를 통해 “미국 흑인 역사 다시 쓰기”(Pereira 34)를 시도한 

작품이다. 블루스는 1800년대 후반 아프리카에서 태동하여 흑인 노예들이 미국

으로 올 때 같이 온 음악이다.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블루스는 흑인들의 삶의 애

환과 고달픔 등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은 1927년 시카고의 한 스튜디오에서 블루스 음악

을 녹음하는 흑인 가수와 백인 제작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1920년대 미국에는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 시대가 도래하여 흑인 음악에 대한 관심

과 인기가 높아졌다. 이 극은 당시 흑인 음악의 음반 사업과 연관된 미국 흑인

들의 경험을 그리고 있다. 1920년대 남부의 흑인들은 그들을 차별하는 짐 크로

우(Jim Crow)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6백만 명 이상

의 흑인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위해 북부 도시로 대거 이동했다. 남부 농장 

지역에 면화 생산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 좀 더 부유한 삶의 기회

를 찾아 시카고나 뉴욕 등의 북부지역으로 이주한 것이다. 하지만 소작농에서 

임금 노동자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고달프고 궁핍한 생활은 달라지지 않

았다. 여전한 차별과 기회의 박탈로 인해 미국 흑인들의 삶은 크게 개선되지 않

았다. 

멤피스(Memphis), 앨라배마(Alabama) 등 미국 남부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

를 끌던 흑인 음악, 블루스는 흑인들의 이주와 더불어 북부지역에서도 인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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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거투르드 말리사 레이니(Gertrude Malissa Rainey, 1886-1939)는 당시

의 실존 인물로 조지아(Georgia)주 콜럼버스(Columbus) 태생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블루스 가수였다. 그녀는 남부 지방을 돌면서 천막 공연, 바 공연 등 다양

한 순회공연을 하며 명성을 떨쳤다. 1923년 고향을 떠나 시카고에 있는 파라마

운트 레코드사와 계약하며 100곡 이상의 블루스곡을 녹음했다. 음반사는 그녀를 

‘블루스의 어머니’라 칭하는 판매 전략을 세워 홍보하였다. 윌슨은 남부의 음악, 

블루스를 대표하는 여자 가수 마 레이니를 극화하여 1920년대의 실제 상황을 매

우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윌슨의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에 대한 선행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소

임은 “블루스가 극의 기본 바탕”(54)이며 블루스 구조나 정서가 극과 밀접한 상

관관계가 있다고 연구했다. 윤소영은 극이 “공간의 정치학과 스토리텔링”(41)을 

통해 흑인의 역사성을 구현한다고 분석했다. 윤현숙은 윌슨이 아메리칸 드림의 

왜곡과 허위성을 폭로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긴 여정”(5)의 시작으로 �마 레

이니의 블랙 바텀�을 극화했다고 보았다. 손홍일은 극 중 레비(Levee)의 가슴 

흉터를 “미국 흑인의 몸에 새겨진 함몰의 기표”(164)로 보고 그 기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다. 최영규는 “미국 흑인 역사와 관련지어 흑인이 겪는 정체성 혼

란과 문화변용 과정”(187)을 연구했다.

본고에서는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의 등장인물들에게 블루스가 의미하는 바

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저항과 분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려 한다. 

그들이 백인들의 차별적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저항하고 분노하며 억눌린 삶 속

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위해 얼마나 투쟁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극 중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감내하였는지, 특히 레비가 억눌린 분노

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른 흑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 한다. 레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아버지의 이름’(Name of the 

Father)을 부분적으로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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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차별에 대한 저항의 블루스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은 “백인 중심의 역사적 기억과 문화의 서열

화”(Hord vii)를 통한 지배 담론의 생산과 신비화를 해체하려는 윌슨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 극은 “환희에 찬 블루스 선율에 따라 전해지는 분노, 고통, 그리고 

저항”(Kroll 106)을 노래하며 블루스를 통해 주변화된 흑인들의 삶과 애환을 그

리고 있다. 윌슨은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 “길들여진 타자”(Spivak 247)로 사

는 것을 원치 않았다. 흑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백인들의 통제와 억압에 시달리는 

노예의 삶 가운데 침묵과 복종을 강요당했다. 윌슨은 흑인들이 주체성을 지키며 

잊혀지는 자신들의 삶을 블루스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에피그래프로 

제시된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Blind Lemon Jefferson)의 블루스 가사처럼 “나

만의 철도를 만들어 나의 길을 가기를”(11) 바라는 마음으로 흑인들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극을 썼다. 또한 그는 주변화된 삶을 사는 흑인들이 그들의 삶 자체인 

블루스를 통해 백인들을 향한 저항의 소리를 내는 모습을 극화했다. 

윌슨은 블루스가 “흑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문화적으로 반응”(Shannon 

“Blues” 540 재인용)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블루스는 “노동요, 들판의 고함소

리, 대중가요, 격언, 민중 철학, 정치 평론, 음란한 유머, 애가”(Baker 5) 등 미국 

흑인들의 경험을 모두 종합해 놓은 것이다. 블루스는 백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흑인들만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아프리카 구전 문학에서 비롯된 

스토리텔링의 기법으로 구현된다. 블루스 가사에는 흑인들의 삶의 경험이 고통

과 슬픔으로 어우러져 녹아 있다. 블루스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여러 

악기와 여러 사람이 화음을 맞추어 함께 부르면 아프리카 토속 음악적 특징을 지

닌 제의와 집단적 음악이 된다.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흑인들의 집단의식과 제의의 음악이 된다. 블루스는 백인에게 억압과 차별을 당

하는 흑인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 흑인들은 블루스를 부르며 좌절과 절망에 무

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저항하리라는 메시지를 새긴다. 블루스는 

저항의 노래이며 흑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는 하나의 집단의식과 같은 것

이다. 

마 레이니는 남부에서 블루스 공연할 때 열광하는 흑인들을 이끄는 제의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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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극의 제목이기도 한 블루스 <마 레이니의 블랙 바

텀>은 “상대방을 황홀하게 만들 블랙 바텀이라는 춤”(85)에 대해 노래한다. 큰 

엉덩이를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추며 부르는 마 레이니의 블루스는 모든 관객이 따

라 부르며 괴로운 현실을 잊게 한다.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며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백인들에게 억눌려 시름하는 흑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는 의식을 치르듯이 공연했다. 그들은 블루스의 공연에 열정적

으로 참여하여 악의 화신인 백인들을 퇴치하고 이겨내는 집단적 퇴마 의식을 치

른 셈이다. 마 레이니는 아프리카 전통 의식을 치르는 제사장처럼 블루스 공연의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제의는 “어떤 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참가자 모두의 보

편적 정서를 자극”하여 대중에게 “고도의 영적 수준에서 집단 체험을 하도록”

(에슬린 38) 한다. 이렇게 볼 때 블루스 공연은 집단적 제의 행위로 여겨진다. 그

녀는 블루스 공연을 통해 차별과 탄압에 고통받는 흑인들의 공통적 정서를 자극

하고 위로하며 백인들에게 저항할 용기를 불어넣는다. 블루스는 아프리카 각지

에서 미국 남부의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라는 정체성을 찾

게 하는 통합의식으로 작용한다. 아놀드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이 언급한 

통과 제의(rite of passage)의 분리(preliminal), 전이(liminal), 통합(postliminal) 

단계에서(21) 블루스 공연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의 흑인 집단이라는 통합의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제의가 된다. 어느 한 쪽이 아닌 경계선상에 있는 “가능성

과 잠재성”(Turner 33)으로 충만한 전이 상태에서 공연장에 모인 흑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과 배경에서 왔지만 그들의 아픔과 역사를 노래로 읊어 주는 블루스에 

매료되어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하나 되는 통합의식을 치른다. 마 레이니

는 제의의 제사장으로 아프리카 토속 집단 음악의 형태로 흥과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그녀는 블루스를 “삶을 이해하는 방식”(82)1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흑인들

에게 없어서는 안 될 특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더해 주고 채워 준다. 흑인

들에게 블루스는 삶의 의미이자 머나먼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

는 힘이다. 그들은 블루스라는 제의를 통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백인들에게 

항거하며 저항하는 용기와 활력을 얻는다. 

  1 본문은 August Wilson: Ma Rainey’s Black Bottom (1985)로 언급하였으며 이후로 페이지만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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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에는 남부에서 블루스의 거장으로 인정받던 마 레이

니가 음반 녹음 작업을 위해 시카고에 오면서 백인들에게 겪게 되는 수난과 차별

을 이야기한다. 백인 음반 제작자 스터디번트(Sturdyvant)와 백인 매니저 어빈

(Irvin)은 당시 흑인들의 대이동과 함께 인기가 상승하는 흑인 블루스 음악을 돈 

벌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인종 음반(race records)으로 흑인을 이용

하여 단시일 내에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다. 스터디번트의 전략은 

흑인 가수나 연주자를 값싸게 고용하여 음반을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음반을 

만들어 주겠다고 꾀어 곡을 쓰게 한 뒤 녹음 작업을 도와주지 않고 곡만 헐값에 

사들여 자신이 직접 제작하려 한다. 그는 흑인 가수 마 레이니와 흑인 악단을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이들을 이용하려 한다. 그에게 흑인은 실상 경멸과 무시의 

대상일 뿐 사업 동반자나 예술가가 아니다. 그는 흑인들을 존중하거나 인간적 처

우를 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므로 블루스 음악의 대 가수인 

마 레이니 조차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스터디번트는 녹음 약속 시간이 지나

도 마 레이니가 나타나지 않자 “그녀의 돼먹지 못한 행위를 참을 수 없다”(18)고 

불평하며 어빈에게 “그 여자 제대로 단속하라”(18)고 명령한다. 그는 “자기가 무

슨 여왕이나 된 것처럼 구는 거 도저히 못 참아”(18)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와서 

목록에 있는 곡들만 정확히 녹음하고 내쫓아 버려”(18)라고 지시한다. 마 레이니

에 대한 스터디번트의 말은 그녀에 대한 속마음을 정확히 드러낸다. 그녀의 노래

를 음반화하여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마와 그녀의 노래에 대한 이해나 존중은 

전혀 없으며”(Bigsby 289) 그녀를 배려하거나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마 레

이니가 녹음할 때 꼭 마시는 싸구려 콜라 음료도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는다. 그

는 기본적으로 흑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체화된 인물이다. 

어빈은 표면적으로는 스터디번트와 마 레이니 사이에서 생기는 충돌과 갈등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마 레이니의 매니저로서 6년을 같이 일해 

왔다. 그는 누구보다도 마 레이니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며 그녀를 어떻게 다루

어야 하는지를 꿰뚫고 있다. 오랜 세월 같이 일한 매니저와 가수라면 서로 돈독

한 사이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어빈은 흑인 가

수 마 레이니보다는 백인 제작자 스터디번트의 입장을 대변한다. 마 레이니의 안

위를 살피고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번트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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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추며 마 레이니를 재촉하느라 분주하다. 그는 항상 말로만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79)이라 하면서 정작 “그의 집에 초대한 적은 한 번밖에 없으며 그것

도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도록”(79) 할 목적이었다. 어빈은 겉으로 

마 레이니를 달래며 비위를 맞추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스터디번트와 같은 부류

이다.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관계는 극 무대 구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극의 

무대 설정은 등장인물 간의 서열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낡은 지하실은 

흑인 단원들이 연습하는 밴드실이고 일층의 녹음실은 마 레이니가 노래를 부르

는 장소이다. 그 위에는 녹음실의 상황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통제실이 있다. 통

제실의 두 백인은 내려오지 않고 마이크를 통해 마 레이니와 악단에게 지시하고 

명령한다. 이는 사회의 고질적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맨 위의 통제실에서 자신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흑인들을 제어하며 억압하는 백인들의 생각을 무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마 레이니는 자신이 부르는 블루스 노래처럼 백인들이 휘두르는 권력

에 저항한다. 그들이 명하는 지시사항을 매번 거부하며 자신의 방식을 고수한다. 

그녀는 위층의 통제실을 통제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기술 관리실 정도로 여기며 

녹음실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간다. 그녀는 녹음실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여지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한다. 그녀는 

“녹음실이 춥다고 불평”하거나 “마이크 전선에 걸려 넘어지고는 고소하겠다

고”(19) 협박까지 한다. 스터디번트는 흑인 주제에 가당치 않은 트집을 잡는다고 

여기며 어빈이 확실히 단속하고 제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빈은 흑인 다루

는 일은 이골이 났으니 다 알아서 하리라 호언장담하지만 매번 마 레이니의 저항

에 부딪힌다.

스터디번트는 젊은 트럼펫 연주자 레비를 앞세워 빠른 리듬의 새 음악을 시도

하려 하지만 마 레이니의 반대로 실패한다. 마 레이니는 스터디번트가 제작자임

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대면을 거부하며 그의 전횡에 맞선다. 그녀는 그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명령이나 협박, 폭언 등을 애초부터 무시한

다. 그녀는 자신이 사업적 이용 가치가 있는 한 그가 그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흑인이 백인들에게 돈을 벌어 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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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뒷골목의 개에 불과한 것”(79)이라는 그녀의 말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

게 취급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한 것이다. 

마 레이니: 그들은 내게 신경도 쓰지 않아. 그들이 오로지 원하는 건 내 목소리야. 

음,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지들이 얼마를 손해 보든 말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날 제대로 대접해야 할 거야. 

MA RAINEY: They don’t care nothing about me. All they want is my voice. 

Well, I done learned that, and they gonna treat me like I want to be 

treated no matter how much it hurt them. (79)

마 레이니는 백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음반에 

담는 순간 그녀의 효용가치는 끝나고 그녀는 관계 끝난 창녀 취급을 당할 거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한시적이지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원

하는 대접을 요구한다. 그녀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

로 한 음악인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녀는 엠마누엘 레비나

스(Emmanuel Levinas)가 말한 ‘타자의 얼굴’2로 마주하기를 바란다. 그녀는 타

자의 타자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타자를 자신의 관점이나 이념

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화하지 않는 윤리적 관계를 지향한다(레비나스 135-40). 

하지만 이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어빈에게 조차 기대할 수 없는 바람이다. 따라

서 마 레이니는 백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최대

한 저항할 수밖에 없다. 

마 레이니에게는 블루스 음악 자체가 백인들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그녀는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블루스를 부른다. 백인들은 블루스를 이해

하지 못하며 단지 기분 좋게 즐기는 방식으로 노래를 듣고 부른다고 그녀는 생각

한다. 그녀는 흑인들의 삶의 애환과 억압 속에 억눌린 슬픔을 노래로 이야기하며 

신산한 삶을 견뎌낸다. 블루스를 통해 스스로 위로하고 슬픔을 삭이며 끈기 있게 

  2 레비나스는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고 나에게 낯선 이로 나의 삶에 결코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레비나스 139)로 타자를 규정하였다. 타자란 함부로 주체가 통제하고 자신의 생각 속으로 끌어 

올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며 타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레비나스는 얼굴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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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것 자체가 백인에 대한 저항이다. 따라서 그녀는 블루스 음악에 관한 

한 자신이 권위자이고 주관자임을 백인 스터디번트나 어빈에게 지속적으로 주지

시킨다. 

마 레이니: . . . 어빈 . . . 당신은 올라가서 스터디번트에게 전해.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나한테 중요치 않다고. 알겠어? 마는 마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 그게 내게 중요한 거야. . . .

MA RAINEY: . . . Irvin . . . and you go up there and tell Sturdyvant. What 

you all say don’t count with me. You understand? Ma listens to her heart. 

Ma listens to the voice inside her. That’s what counts with Ma. . . . (63)

어빈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62) 춤출 수 있는 빠른 템포의 레비 악보로 

녹음할 것을 주문하자 마 레이니는 강하게 거부하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다. 그녀는 조카 실베스터(Sylvester)가 도입부를 하고 이어서 자신이 노래를 부

르는 옛 방식대로 녹음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는 블루스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통제받을 생각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

한다. 마 레이니는 자신의 음악으로 돈을 벌 거면 자신의 뜻에 따르라고 요구한

다. 블루스는 그녀의 존재 자체이자 자존심이므로 그녀는 결코 굴복하거나 비굴

하게 타협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블루스는 그녀의 뿌리인 미국 남부를 의미하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것이다. 온갖 멸시와 차별 속에서 버티며 

강인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준 에너지원이 블루스다. 그녀는 북부 시카고에

서도 횡행하는 흑인 차별에 대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강조하며 저항의 몸짓으

로 블루스를 부른다. 마 레이니는 녹음할 때 백인들이 전 과정을 지시하고 통제

하는 것이 불만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버튼과 다이얼이 달린 근사해 보

이는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하는”(78) 상황이 답답하다. 그러므로 그녀는 사사건건 

관여하고 통제하는 백인들에게 반기를 들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마 레이니는 사업의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의 관계로 여기는 스터

디번트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뒷골목의 개”(79)가 아니라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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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그가 실베스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

고 마 레이니의 임금에서 제하려 하자 크게 분노하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리친다. 그녀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스터디번트는 못 이기는 척 실베스터의 

임금을 준다. 이에 마 레이니는 음반 배포 허가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며 복수한

다. 그녀는 권력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는다. 그녀는 스터디번트가 권력을 휘두

르려 할 때마다 저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어 오히려 백인들을 제어하고 통

제한다. 

인종 음반 사업을 통해 흑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백인에 대해 마 레이니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전략은 블루스 노래이다. 음반 사업을 하려면 녹음곡과 훌

륭한 가수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흑인 가수가 그 부분을 거부하면 백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사실을 간파한 마 레이니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스터

디번트를 무시하고 통제한다. 마 레이니는 어빈과 스터디번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예술가에 대한 배려를 갈구하였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

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다. 그녀는 어떤 

힘이나 상황에 굽히지 않고 흑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해 블루스를 통해 시위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재단하고 바꾸려는 백인들의 무례함에 염증을 

느끼며 마음의 고향이자 뿌리인 남부로 돌아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녀의 블루스는 저항의 노래이며 마음속 울분과 상처를 이야기하며 분

출하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다. 

III. 분노의 블루스

윌슨 극의 한 부분이자 미국 흑인들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은 분노이다. 

분노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의 극 속의 분노

는 백인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내적으로 쌓여 구체화된 감정으로 깊이 내재 된 

실체적 정서이다. 이러한 감정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다. 인종 차별에 대

한 분노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는 심리적 고통”(Hooks 144)과 억눌린 

슬픔에서 유래된다. 그의 극 중 인물들은 굴욕과 수치를 느끼고 절망에 몸부림치



87블루스의 의미

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들은 극도의 화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간다. �마 레이

니의 블랙 바텀�에 등장하는 흑인들도 백인들에게 억압받는 삶의 현실에 절망하

고 분노한다. 

마 레이니를 제외한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슴 속에 억압에 대한 원한과 백인들

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표출하지 못한다. 그들은 

백인들에게 직접 대항하거나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다만 자신들의 

공간이라 여기는 지하의 밴드 연습실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뿐이다. 그

들이 밴드 연습실에 머무는 동안 지난날 경험담이나 차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며 분노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한다. 그들의 스토리텔링은 마치 블루스 가사를 

읊조리는 듯하다. 마음속 깊이 존재하는 한을 같은 입장에 놓인 흑인 동료들에게 

넋두리하듯 털어놓는다. 연주 팀의 리더인 커틀러(Cutler)는 게이츠(Gates) 목사

의 예를 들며 자신들의 처치를 빗대어 이야기한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백인 집

단 속에서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책을 빼앗긴 채 춤추는 광대처럼 끊임없이 춤을 

추며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흑인들의 억울한 삶을 토로

한다. 그는 “백인들은 상대 흑인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

는다”(97)고 말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백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

한 존중조차도 전혀 없다”(97)고 개탄한다. 그는 마 레이니도 백인들에게 “단지 

돈벌이용 흑인”(97)일 뿐이라 말하며 그들이 앞에서는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진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백인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흑인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마음속의 분노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스터디번트나 어빈이 나타

나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들의 분노의 감정은 넋두리처럼 메아리치는 그들의 

스토리텔링에 녹아 있고 이는 그들이 연주하는 블루스 속에 스며있다. 그들은 백

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들의 분노 감정을 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듯이 

이야기한다. 흑인들이 토로하는 분노의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블루스이다. 

극의 연주자들은 1920년대 흑인들의 힘든 삶을 절감하며 숙명처럼 받아들인

다. 그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는 법을 나름 터득한 셈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안분지족(安分知足)하려 애쓴다. 그들은 다른 흑인들처럼 고된 막노동에 시

달리지 않고 그나마 점잖게 차려입고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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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려 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의 부당성과 흑인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

해 마음속으로 분노하지만 그 감정을 분산시키거나 조절할 뿐이다. 모두 50대인 

톨레도(Toledo), 커틀러, 슬로우 드래그(Slow Drag)는 오랜 세월 당한 수모와 억

압으로 백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으나 이를 드러내지 않고 인고의 세월

을 보낸다. 그들은 인종 차별에 치를 떨지만 백인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직접 표출

하지 못하며 동료들 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블루스를 통해 위안

받으며 자신의 분노를 숨긴다. 엉덩이춤을 추는 블루스를 연주하며 자신들의 처

참하고 슬픈 현실을 잊으려 한다. 세속적인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 부르는 듯이 

보이지만 기실 보여지는 모습이 전체는 아니다. 이는 마 레이니가 “백인들은 블

루스를 이해하지 못해”(82)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단지 기분 좋아지려고 부르는 

게 아니야”(82)라는 그녀의 대사처럼 블루스는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고 버티는 

힘을 쌓기 위해 부르는 것이다. 흑인들은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과 같은 흥겨

운 블루스를 부르며 마음속의 분노와 한을 삭힌다. 단지 흥겨운 가사로 즐겨 부르

는 백인들은 그 블루스 안에 담긴 진정한 정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에서 가장 강렬한 분노를 숨기고 있는 자는 레비이

다. 그는 젊고 유능한 트럼펫 연주자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그의 성공욕

은 과거의 상처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의 어두운 상처를 애써 외

면하며 과거의 상처를 방치한다. 그는 오로지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본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백인들에게 잘 보여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

한다. 그는 마 레이니의 낡은 블루스 음악을 버리고 자신이 작곡한 빠르고 신나

는 재즈 음악을 음반화하려 한다. 레비는 “넌 흔들 수 있어, 부술 수도 있어, 어

느 홀이든지 신나게 춤출 수 있어”(80)라는 가사로 작곡하며 자신 만이 “진짜 음

악”(80)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다. 제작자 스터디번트에게 잘 보여 자신의 음

반을 만들 기회를 잡으려 애쓴다. 흑인 동료 톨레도가 “흑인이 성공을 위해 백인

의 인정과 승인을 구걸하는 순간 자신이 아니라 백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

라”(37)고 경고하지만 레비는 흘려듣는다. 레비는 백인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그

들을 휘하에 부리며 복수할 거라 말하며 자신은 절대 백인에게 비굴하게 구는 것

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는 노란 새 구두에 성공한 중산층 흑인의 꿈을 투영시

키며 백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들의 존경을 받는 미래의 자신을 꿈꾼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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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백인들에게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일이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분노

를 억누른다.

하지만 레비는 과거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기억을 치유하지 않고 억누르며 

무시하다가 결국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 분노를 터뜨린다. 윌슨의 모든 

극에는 인종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

다. �조 터너가 왔다 가다�(Joe Turner’s Come and Gone)에 인종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극화되었다. 주인공 헤롤드 루미스(Herald Loomis)

는 부당하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반면 �마 레이니의 블랙 바텀�의 레비는 자신의 과거와 흑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외면하고 억압한 결과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결과를 초래

한다.

레비는 여덟 살 때 백인들에게 어머니가 성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작업용 칼로 백인들에게 대항하다가 가슴을 

찔렸다. 그는 아버지가 외출하며 “네가 이제 이 집의 남자이니 아빠가 없을 때 

네가 엄마를 잘 보살펴라”(69)는 말을 새기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역할을 대행

한 것이다. 오랫동안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자신만의 경작지를 소유했던 아버지

는 흑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백인들에게 보복을 당한 것이

다. 결국 그 사건으로 어머니를 성폭행한 백인들에게 땅을 팔고 그 동네를 떠났

다. 그 후 아버지는 레비와 어머니만 친척 집에 정착시키고, 그 백인들을 찾아가 

네 명을 죽이다가 잡혀 화형을 당했다. 어린 시절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였고 

아버지를 잃는 비극을 겪은 레비는 백인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백인들의 횡포로 인해 그를 이끌어주고 성장시킬 아버지는 영원히 사라지

고 자신과 어머니만 세상에 남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 겪은 두려움과 절망은 그

의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였고 분노로 남아 계속 축적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레비는 “차라리 내가 당하기를 바랬다”(69)고 고백할 만큼 어머니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절망했다. 여덟 살의 레비는 아버지의 칼을 사용하여 백인

들의 목을 찌르려 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없었고 또 그 이후 아버지는 백인에게 

복수하려다 죽음으로 세상에 부재한 아버지가 되었다. 이는 단지 현실 속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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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줄 아버지도 사라진 것을 의미한

다. 어린 레비는 상처입은 어머니와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다. 레비에게는 “상

상계에서 구축된 어머니와 아이의 이자 관계(binary relationship)”(호머 99)를 

중재하며 “아이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의 진입을 가능케”(에반스 225) 해

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상징적 아버지가 폐제(forclosure)3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법을 정하고 욕망을 통제하는 기

능”(에반스 226)을 하고 이자 관계에서 삼자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 스스로 욕망

하는 주체로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기능하

지 않고 폐제됨으로써 그는 주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 여덟 살의 어린아이로 

남아 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무시하며 금지의 법을 의미하는 상징적 아버

지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꾹꾹 억눌렀던 것이 어느 순간 통제 불능이 되어 정신 

발작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레비: 내가 지옥 불에 타죽는 거 신경 쓸 거 같아? 당신 참 바보 같군. . . 지옥불

에 탄다니. 하나님은 왜 백인들에게 벼락을 내려치지 않지? 내게 말 좀 해봐! 

진짜 궁금해! 내게 지옥 불에 타 죽느니 이런 소리 좀 집어 치워. 제기랄! . . . 

하나님은 깜둥이를 아주 싫어해! 아주 가슴속에 분노를 품으며 증오해. 예수는 

당신 같은 깜둥이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는 깜둥이 새끼를 증오한다니까! . . . 

[. . .] (그는 칼을 꺼낸다.) 그게 당신의 신이야, 알아? 그게 당신의 신이야, 아

냐구? . . . 내가 당신의 신에게 기회를 줄게. 당신의 깜둥이 새끼를 살릴 기회

를 줄게. 

(레비는 커틀러를 향해 칼을 휘두른다. 커틀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의자를 

들어 올린다.) [. . . ] 자,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이 남자를 살려

봐!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이 남자를 살려봐! 울 엄마가 당신을 부

르는 소리를 나도 들었어! “오, 신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

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예수님, 저를 도와 주소서!”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당신은 무시했지? 당신은 무시했지, 제기

랄? 당신은 무시했잖아? 

  3 이는 프랑스어로 ‘저당물의 반환권 상실’이란 뜻이다. 또는 “어떤 요소가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

었던 것처럼 상징계 밖으로 거부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징적 아버지의 부재이며 “아버지의 

이름은 자신의 입지를 견지하지 못하는”(핑크 147)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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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E: What I care about burning in hell? You talk like a fool . . . burning 

in hell. Why didn’t God strike some of them crackers down? Tell me 

that! That’s the question! Don’t come telling me this burning-in-hell shit! 

. . . God hate niggers! Hate them with all the fury in his heart. Jesus 

don’t love you, nigger! Jesus hate your black ass! . . . [. . .] (He pulls 

out knife.) That’s your God, huh? That’s your God, huh? . . . I’m gonna 

give your God a chance. I’m gonna give him a chance to save your 

black ass. 

(LEVEE circles CUTLER with the knife. Cutler picks up a chair to 

protect himself.) [. . . ] Come on and save him like you did my mama! 

Save him like you did my mama! I heard her when she called you! I 

heard her when she said, “Lord, have mercy! Jesus, help me! Please, 

God, have mercy on me, Lord Jesus, help me!” And did you turn your 

back? Did you turn your back, motherfucker? Did you turn your back? 

(98-99)

레비는 신을 모독하는 자신을 꾸짖는 커틀러에게 격분한다. 그는 하나님은 흑

인을 증오하며 흑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울분을 토한다. 뒤따르는 그의 과거 고

백이 그의 분노 원인이다. 레비는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려 했던 어린 시절의 과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는 어머

니가 백인들에게 수난을 당할 때 구해달라고 간곡히 애원했음에도 도와주지 않

았던 하나님에 대한 강한 원망을 지니고 있다. 그는 과연 흑인들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들을 곤경에서 구하고 백인들을 벌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성인이 된 지금도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분노를 주체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능적 

욕구의 직접적 충족을 금지하고 자아 이상 실현의 욕망을 대체하는 아버지의 이

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성 은유의 기표와 상징계의 언어가 자

리 잡지 못함으로 상징적 의미화와 금지하는 기능이 모두 폐제된다(핑크 

146-47). 레비는 욕구 충족이 계속 대체되거나 지연되는 상징계를 체험하지 못

하고 유아적 상상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조그만 자극

이나 실수에도 언제 분노를 터뜨릴지 예측 불가한 미숙한 정신 상태에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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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는 상징적 아버지를 인정하고 억압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며 한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상징계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는 주체성을 확립

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는 아버지 죽음

과 어머니의 깊은 상처, 자신의 두려움 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회피하며 마음의 

병을 키워 왔다. 그의 분노는 모든 흑인들이 백인들의 억압과 차별에 대해 느끼

는 분노와 같지만,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레비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며 욕망하는 주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덟 

살 어린아이로 머무르며 정신적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그가 자신의 미숙한 정신

을 외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한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다. 그는 마 레이

니의 블루스를 뛰어넘는 신세대 음악을 작곡하고 음반화하여 마 레이니를 능가

하는 가수가 되고자 하였다. 그는 백인들에게 굴종하며 자신의 악단을 꾸려 자신

의 음반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과거를 억눌러 왔다. 하지만 정통 블루스를 

지키려는 마 레이니는 레비를 자신의 음악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여겨 그를 

해고한다. 설상가상 믿고 있던 스터디번트의 음악 제작에 대한 약속도 수포로 돌

아간다. 스터디번트는 레비의 곡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서 녹음 작업을 할 

수 없으니 대신 곡당 5달러에 사주겠다고 선심 쓰듯 말한다. 레비는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다. 그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분노를 느꼈지만 차마 터뜨리지 못하고 

억누른다. 스터디번트는 레비의 꿈과 기회를 너무나 쉽게 빼앗아 버리고 흑인들

의 공간인 어두운 지하실의 문을 닫아 버린다. 레비는 자신의 곡을 녹음하려는 

희망이 사라진 채 다른 흑인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지하 밴드 연습실에 갇힌 셈이

다. 스터디번트는 레비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며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

어 버린 것이다.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환상 속에 빠져 있던 레비

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이다. 백인에게 당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새삼 다시 소

환되었을 것이다. 흑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믿음과 약속을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백인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다. 

톨레도가 레비의 꿈의 상징인 노란 새 구두를 실수로 밟자 이미 폭발 직전까

지 차오른 그의 분노는 엉뚱한 대상에게 폭력적으로 표출된다. 그는 왜 남의 구

두를 밟느냐고 생트집을 잡으며 그의 정신적 제어 장치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은 

채 톨레도를 칼로 찌른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꿈을 완전히 짓밟고 철저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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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착취만 하는 백인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분노는 스터디

번트나 어빈에게 분출된 것이 아니라 같은 흑인인 톨레도에게 표출된다. 어린 시

절부터 쌓여온 그의 백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결국 동료 흑인을 죽이는 파괴성

으로 드러난 것이다. 자신을 억압하고 금지시키는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부정적이고 파국적으로 동료 흑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레비는 감정이나 자아의 발달 정도가 유아적 상태에 고착되어 있다. 온전한 

자아에 통합되지 못한 무의식에 잠재된 그의 분노가 타자를 향해 분출된 것이다. 

그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본능적 자극들을 상징계의 언어 구

조로 의미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표 ‘아버지의 이름’

이 주체의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여 분별하고 은유하는 의미화가 제대로 작동되

지 못했다. ‘아버지의 이름’은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진입하는 오이디푸스기에 아

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정신 구조에 수용된다. 하지만 레비의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이 오이디푸스의 과정에서 정신 내부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원초적 

욕망의 직접적 충족을 금하고 자아 이상 실현의 욕구로 대체시키는 ‘아버지의 이

름’이라는 힘의 기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본능적 충동과 분노를 주체적

으로 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분노는 이성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타자인 톨

레도에게 표출되어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레비는 블루스에서 변형된 빠른 템포의 음악을 선호하며 블루스의 변화를 꾀

하였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기 보다는 빠르고 신나는 음악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

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에 새로운 상처와 배신이 더해지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며 표출되는 분노는 통제불능이다. 그를 이성적으로 제어

할 수 없으며 의식의 저편에 쌓아있던 무의식의 분노와 감정이 모두 분출된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그의 분노 감정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인 동료 흑인에게 

분출된다. 백인에게 당한 상처와 분노는 백인에게 표출되어야 비교적 합리적이

고 이성적이라 할 수 있지만 레비의 감정 분출은 말 그대로 충동적이고 통제불가

였다.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이 전혀 이성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본

능적 자극들을 상징계의 구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표, ‘아버지의 이름’

이 폐제되어 그의 분별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어린 레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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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실과 분노를 마음속에 지녔으나 이를 충분히 달래주고 극복하며 금지와 억

제를 배울 아버지가 부재했다. 상징적 아버지의 부재로 소외를 통한 주체와 타자

를 분리하며 스스로 독자적 욕망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지 못함으로 억제

하고 절제하는 기능을 터득하지 못했다.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의 꿈만 바라보고 

달려왔지만 부정적 외부 자극이 그를 건드리자 억눌린 모든 분노가 순식간에 표

출되었다. 그의 미래를 향한 신나는 노래는 실패이고 결국 그에게 필요한 노래는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블루스였다고 볼 수 있다. 

극에 등장하는 흑인들은 각자의 블루스를 부른다. 블루스 자체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고 삶을 헤쳐나가게 하는 힘이다. 그들 모두 차별과 멸시에 대한 백인들을 

향한 분노를 지닌다. 흑인 연주자들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고 분노하는 이

야기가 한 곡의 블루스 음악이다. 커틀러, 톨레도, 슬로우 드래그, 그리고 레비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분노의 블루스를 부른다. 그 중 레비는 강도를 조절하지 못

하는 가장 격렬하고 비극적인 분노의 블루스를 부른 셈이다.

IV. 나가며

윌슨은 1920년대를 풍미한 흑인 음악 블루스를 중심으로 당시 흑인들의 삶과 

역사를 극화하였다. 그는 옛것을 고수하며 전통을 지키려는 마 레이니와 변화하

는 세태에 따라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레비와의 갈등을 통해 흑인들의 애환과 

비극을 보여 주었다. 윌슨은 “현대적인 것은 과거를 포용해야 하고 과거는 현재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Elam 46)는 메시지를 극을 통해 전하였다. 블루

스는 흑인들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 자체를 의미하며 백인들의 탄압을 버티

게 하는 힘이다. 그들은 블루스를 집단 체험으로 여기며 자신들의 독자적 정체성

을 깨닫고 차별에 저항하는 의식으로 공유한다. 

마 레이니의 블루스는 그녀의 가치를 드러내는 힘이다. 그녀가 블루스를 부르

는 한 백인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

다. 그녀는 백인들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당당하게 

백인들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백인들은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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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흑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지만 마 레이니는 꿋꿋하게 백

인들의 횡포에 저항하며 버틴다. 흑인들과 함께 하는 노래, 블루스를 재발견하여 

무대 위의 공연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더한다. 흑인들은 괴로울 때나 즐

거울 때나 항상 블루스를 부르며 옛 아프리카의 집단적 토속 의식과 같은 체험을 

해왔다. 백인들이 블루스의 인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

려 할 때도 마 레이니는 블루스의 주인은 바로 흑인임을 주장하며 백인들의 횡포

에 맞서고 자신만의 독자적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녀에게 블루스는 저항의 수단

이자 흑인들을 위한 전통적 제의이다. 

레비의 블루스는 백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변화하는 세상

에서 과거를 고수하기보다는 오직 성공할 미래를 위해 자존심, 전통, 과거 등을 

모두 포기한다. 성공을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가던 그의 행동은 

미래를 향한 꿈이 좌절되었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

신의 과거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가슴 깊이 억눌려 

있는 백인들에 대한 분노는 성공을 위해 잠시 유예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에 있

었던 끔찍한 비극은 현재의 또 다른 비극의 모태가 되었다. 과거에 백인들에게 

느꼈던 분노와 상처는 그의 의식 저편에 쌓여 있다가 다시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분출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징계의 아버지를 통해 금

지를 배우며 자신을 통제하는 성숙함을 배웠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폐제

된 채 여전히 어린 레비로 남아 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여 결국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 그의 분노는 백인을 향한 것이었지만 백인을 향해 

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재된 분노는 흑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충고해 

주던 동료 톨레도에게 향한다. 레비는 탄압받고 차별받았던 같은 흑인 톨레도를 

속죄양으로 삼아 그를 살해하는 비극을 범한다. 현재는 항상 과거의 억압과 영향

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과거를 누르고 부인하려 했던 레비는 자

신의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

였다. 

“블루스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83)라는 마 레이니의 

말처럼 블루스는 삶이 힘겨워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버거운 고통받는 흑인들에

게 삶의 의미와 살아갈 힘을 북돋아 준다. 블루스는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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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저항의식을 고취시키는 집단적 제의이다. 마 레이니

는 이러한 블루스의 의미를 흑인들이 깨닫도록 도와줌으로써 블루스의 어머니로 

칭송되는 것이다. 윌슨의 극에서 블루스와 관련된 일련의 극 내용은 그녀의 꺾이

지 않는 저항과 흑인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레비는 흑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외면한 채 힘겨운 싸움

을 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름’의 기표를 제대로 받

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욕망하는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윌슨은 등장인물들의 블루스를 통해 흑인들의 개별적 삶의 이야기, 역사, 그리

고 문화를 보여 주었다. 그는 흑인들의 처절한 삶과 저항, 그리고 분노를 보여 주

며 독자들이 그들의 삶과 고통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1년

을 살아가는 요즘, 경찰의 흑인 총격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미국 흑인들의 상황이 과연 1920년대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회의적이

다. 그들의 저항과 분노가 사라진 옛이야기인지 아니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

재형인지 돌아보게 된다. 윌슨의 극은 차별과 불공정에 저항하며 분노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자아내며 저항과 분노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한다. 윌슨은 

백인들의 관점이 아닌 흑인들의 입장에서 그들 특유의 블루스 음악을 통해 그들

의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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